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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홍보07-0910-01                                           2007. 9. 10
	개국 3년차 J 골프, 내년에 KLPGA 투어2개 대회 개최키로
- 골프전문채널인 J 골프, 내년에 개국 3주년 맞아 KLPGA 투어 2개 대회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해
- 지상파인 MBC에 이어 골프전문채널인 J골프의 참여로 KLPGA 투어 활성화 기대
- J 골프, 명실상부한 골프전문채널로 거듭날 좋은 기회 맞아


2008년도 대한민국 여자프로골프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앙일보 방송법인, 중앙방송(대표 김문연)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골프전문채널인 J골프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 투어’) 기존 라인업에 2개 대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J골프와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2008 KLPGA 투어 개최에 관한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여자프로골프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방송 김문연 대표를 비롯해 KLPGA 강춘자 부회장, J골프 성백유 채널사업부장, KLPGA 민국홍 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과 방송사와 일간지 골프담당기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Xports와 KLPGA 공동 주관 방송사로 선정돼 거의 모든 KLPGA 주관 대회를 중계하고 있는 J골프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2개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각각 2억원 이상이며, J골프는 이 두 대회의 상금과 대회 중계부분을 맡고, 기타 다른 필요한 경비는 공동 타이틀 스폰서 또는 서브스폰서 유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J골프는 그 동안 축적해온 중계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두 개 대회를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도 KLPGA 투어는 제30회 KLPGA 선수권 대회(총상금 3억원)를 비롯해 총 25개 대회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중앙방송 김문연 대표는 “내년에 개국 3주년을 맞이하는 J골프의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KLPGA 투어 대회를 창설했다. 특히 이 두 대회를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어서 신생 채널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KLPGA 투어를 개최하기로 한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내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앞으로 국내 골프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포부도 밝혔다. 
J골프는 그 동안 국내 골프애호가들에게 유러피언 투어, 일본 남,녀 프로골프투어, KPGA 2부, 챔피언스 투어, KLPGA 1부, 2부, 3부 시니어 투어 등 다양한 대회중계 콘텐트와 신선한 레슨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회일정

	No
	대 회 명
	일 정
	장 소
	비  고

	1
	J골프-OO 여자오픈 골프대회
	6/26~28
	미 정
	- 총상금 : 2억원 이상
- 경기방식 : 3R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 출전선수 : 120명 내외

	2
	J골프-OO 여자오픈 골프대회
	9/10~12
	미 정
	- 총상금 : 2억원 이상
- 경기방식 : 3R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 출전선수 : 120명 내외


▶ 문의 : J Golf 홍보담당 최 병 호 차장 02)751-9155, 016-2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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